
수요가정예배순서

1.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2. 찬 송 가 ........................  365장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  다같이

    
     1. 마음 속에 근심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2.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네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3.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4.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후렴】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3. 기   도 ............................ 가족 중에서 .............................. 기도자

4. 말    씀 ............................. 창 12:10~13:4 ............................. 인도자

5.  찬 송 가 ...........................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 다같이

           1.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2.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3.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4.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 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후렴】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6. 합심기도

1. 믿음의 순도를 높이고 영적 체력을 단련하여 성숙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소서.
2. 코로나 19가 하루 빨리  종식되게 하셔서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도록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용기를  주시도록

3. 담임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 , 지혜충만함을 주시도록

7. 주기도문 .............................................................................................. 다같이



영적 기근을 만났을 때(창12:10-13:4)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겪은 고난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안정된 가족들이 있는 고향을 등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곳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물론 그가 소유할 수 있었던 가능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만난 결과는 ‘기근’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 기근은 아브라함의 신앙적 
성숙을 위해 하나님이 치밀하게 고안하신 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불러내어 
위대한 약속을 체결하시고 언약 백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했습니
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언제 어디서든 든든히 붙잡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불멸의 믿음’이 있
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붙잡기 보다는 현실의 기근에 주

목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예상치 못한 기근을 만나자 지금까지 익숙하게 지

켜왔던 순종의 삶과 헌신의 제단 쌓기를 중단해 버립니다. 환경에 마음이 빼앗기자 그는 두려움

을 느끼게 됩니다.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에 풍요롭고 살기 좋은 

땅이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예상치 못한 기근을 만나자 아브라함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었습

니다. 약속이 땅에 기근이라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오늘 21세기를 살아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모습 속에 천착(穿鑿)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

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을 약속하시면, 본문의 표현을 빌려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감에 

오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은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라

고 잠재적으로, 암묵적으로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밋빛 미래가 열릴 것으로 믿어 버립

니다. 그래서 “잘 되는 일만 있게 해달라” 고 기도하곤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 믿으면 만

사형통, 잘되는 일만 있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믿음을 단련하시고 천국 백성의 자격을 갖추게 하

시기 위해 때때로 기근을 기획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도에 있어서 ‘역경과 고난’은 믿음의 순도

를 측정하는 테스트인 것입니다. 즉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신8: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들을 주리게 하고, 그 메마른 사막 

한 가운데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그 길에서 그들의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낮아

진 상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으셨습니

다.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려 주려고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믿고 순례의 행진을 이어온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그는 오

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들고 묵묵히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기근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기간은 믿음의 순도를 

높이는 기간입니다. 영적체력을 단련하는 기간입니다. 믿음의 성숙의 길로 가는 기간입니다. 그래

서 이 기간 불평하고 우울하게 보내기 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

끼면서 사셔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코

로나 19로 마음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이 기간 하나님께서 나라를 단련하시는 기간으로 

생각하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